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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 부족 및 질적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 생력화가 필요하다. 벼 드문모 심기 재배는 

평당 재식주수를 줄여 파종, 육묘, 이앙에 대한 노동력 투입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재배기술이지만 재식밀도가 낮아지면서 수량

감소 및 출수기 지연에 의한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 따라서 본 연구는 이앙시기 조절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

재식밀도를 낮추어 노동력 절감을 통해 농작업을 생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본 시험은 2020년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포장에서 실시하였다. 시험품종은 삼광, 새칠보 2품종을 공시하였으며, 이앙시

기는 5월 15일부터 6월 15일 까지 15일 간격으로 각각 3회 이앙하였다. 재식밀도는 80주, 60주, 50주, 37주/3.3m2의 간격으로 

기계이앙 하였다. 시비량은 10a당 N:P:K=9:4.5:5.7kg으로 질소 분시비율을 기비 50%, 분얼비 30%, 수비 20%로 나누어 시용

하였으며, 기타 재배관리는 농촌진흥청 표준재배법에 준하였다. 벼 생육특성조사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 

기준에 따랐다.

[결과 및 고찰]초장은 5월15일 이앙과 6월15일 이앙에서 재식밀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5월30일 이앙에서 재식밀도가 낮

을수록 길어졌고, 경수는 재식밀도가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6월15일 이앙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. 

출수기는 두 품종 모두 재식밀도가 낮아질수록 1~3일 지연되었으며, 수전일수는 4~7일로 재식밀도 및 이앙시기별로 차이가 

있었다. 간장은 두 품종 모두 재식밀도가 낮을수록 1~6cm 길어졌으나 삼광 5월15일 이앙과 6월15일 이앙, 새칠보 5월 15일이

앙과 6월15일 이앙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. 수장은 삼광이 재식밀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새칠보 6월15일 이앙에서 

재식밀도가 낮을수록 2cm 길어졌다. 주당수수는 두 품종 모두 재식밀도가 낮을수록 증가하였으나 단위면적당 수수는 재식밀

도가 낮을수록 감소하였다. 이는 주당수수보다 재식밀도가 분얼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재식밀도가 낮을수록 단위면

적당 수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. 이앙시기별로 단위면적당 수수는 두 품종 모두 5월30일, 5월15일, 6월15일 이앙 순으

로 증가하였다. 수당립수는 삼광은 80주와 37주 이앙에서 많았고, 새칠보는 50주와 37주 이앙에서 많았고 이앙시기에 따른 

차이는 없었다. 본 시험의 결과 충북지역에서 재식밀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5월 30일 이앙이 적합하며, 50주/3.3m2로 이앙했을 

때 안정적인 생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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